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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8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은 후에 ‘좋은 일’이 있

다. 고로 어떤 일이든지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문제를 풀어 가

고 어려움을 풀어 가야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없어진

다.

2.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선생도, 따르는 자들도 ‘환난과 고난 

후에 영광’이다.

3. 누구든지 생활 가운데 ‘하늘 앞에 책임 분담을 못 한 것, 자기 

책임을 못 한 것, 제대로 살지 못한 것’ - 이런 것들을 그냥 놔

두면 안 된다. <해결>해야 된다.

4.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 속에 사는 것이다.

5. 작은 일 하나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안 하고서는 안 된다.

6. <성경의 모든 문제들>도 앉아서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

활’로 풀어야 끝난다.

7. <선생이 잠언을 받을 때>도 생활에서 할 일을 하니까 그에 해당

되는 잠언이 와서 받는 것이다. 이같이 <성경을 풀 때>도 그러하

다.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생활에서 원수를 사랑해

야 ‘죄의 계곡’에서 넘어올 수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죄악

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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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경의 모든 것>은 풀고 ‘행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9. <하나님 말씀의 문제>를 풀고 행해서 해결해야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 구시대는 문제 속에서 살고 있

다. <하나님 말씀의 문제>를 풀지 못하니, 아직도 “<주>가 하

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며 기다린다.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방법을 달리하지도 않는다.

10. 선생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니, 영계로 예수님을 찾아갔

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갈 수가 없다. 한 번 떠

난 몸은 다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고로 <육신>은 못 가고, 가

면 ‘영’이 간다.” 했다. 결국 근본은 ‘성자’가 오시는 것

을 알게 됐다.

11. <근본 문제>를 다룰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넣어

야 된다. 꼭 넣을 것을 넣어야 ‘답’이 나오는데, 기독교는 그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갔으니, ‘예수님’이 다시 온다. 

<육신>이 살아나셨으니, ‘육신’이 다시 오신다.” 한다.

12. <성경>을 잘 풀어야 된다.

13. 수학 공식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계산했어도, ‘숫자 하나’가 틀

리면 그 답은 틀린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풀었어도 ‘하나’가 틀리면 그것은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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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각종 교파들을 보면, 성경을 모두 틀리게 가르친다. 그것은 

‘답’이 아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100% 말해 줄 것이다.” 했듯이, 이들이 

아는 것은 ‘신약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100% 말해 줄 

자>는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 <새 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그

를 통해 온전한 것을 말씀하신다.

15.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성경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만, 한 번에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 먹을 것>을 아침에 다 

차려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서 차려 주듯이, ‘그때에 해당되는 것’만 풀어서 전해 주고 

가르쳐 준다.

16. <선생>도 산에서 기도 생활을 하며 배웠어도, ‘지금 것’은 

그때 못 배웠다. 그때는 ‘그때에 해당되는 것’만 알았다. 성

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후(後)의 것>은 역사를 뛰면서 배우

자.” 하셨다.

17. <성경의 문제>를 풀어야 ‘목적지’에 간다. <공무원>이 되려

면 ‘공무원 시험 문제’를 풀어야 공무원이 되듯이, 또 ‘생활

의 문제’를 풀어야 그 생활에 합당한 것을 얻고 살 수 있듯이, 

<종교 세계>도 ‘성경의 문제’를 풀어야 성경을 이루고 목적

지에 갈 수 있다.

18. <성경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보낸 자’만 알고, 그가 맨 

마지막까지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이 



- 4 -

보낸 자가 아니면, 인간 차원에서만 성경을 풀고 해석하니 그 

수준으로는 뜻이 안 이뤄진다.

19. 어떤 종교는 자기가 <새 역사, 재림 역사>라고 하면서도 “우

리는 구약의 노정을 가야 된다.” 하며 ‘구약 세계 이야기’만 

한다. 결국 말은 <재림 역사, 새 역사>라고 해도, 실체는 ‘구

약 수준’을 가고 있는 것이다. <구약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역시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20.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을 보면, 결국 ‘신약’과 똑같

다. 기독교에서 따로 나와서 해도, 하는 행실은 기독교와 똑같

다. 이들은 <주>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자기

를 따라오게 한다고 해서 다 ‘주’가 아니다.

21. <주>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된다. 모르면 ‘구원’도, ‘휴거’

도 못 이룬다.

22. <시대>가 왔어도,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3.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부활의 때에 부활도 안 되고, ‘부활의 

열매, 휴거의 열매’를 열지 못한다.

24. <부활의 때>가 왔으니, ‘부활’을 이뤄야 된다.

25. 각자 자기 삶의 터전에서 ‘생활’을 잘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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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용감스럽게 열심히 행해야 된다. 그래야 ‘영광의 시간’

도 오고, ‘보람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온다.

26.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러니 어

려운 일이라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해라.

27. 웃으면서 씨 뿌리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자.

28. <생활>로 문제를 풀어야 ‘생활의 답’을 얻는다.

29. <생활>로 문제를 풀어야 ‘생활의 보람’이 온다.

30. <성경>도 이론으로만 풀면, 그에 해당되는 것은 풀려도 ‘생

활’이 안 풀린다. <행실>로 답을 못 찾으니, ‘하나님의 시

대’가 해결이 안 된다.

31. <생각을 딴 데 잘못 두고 사는 자들>은 지금 주가 와서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도 모른다.

32. <말씀>은 ‘생명나무’요, <뇌, 생각, 마음>은 ‘과일’이다. 

영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흥분시키는 것>이 ‘사랑 관계를 하

는 것’이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성적인 사랑>으

로는 안 이뤄진다. <이성적인 사랑만 기다리는 자>는 ‘하늘 

구름 타고 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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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삼위와 주께 둬라. 하나님은 ‘말’만 

듣지 않으시고, 너희의 ‘행실’을 보신다.

34. 필요 없는 생각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

여라.

35. 하나님은 도적같이 임하신다.

36. 형제들과도 싸우지 말고, 서로 존경하며 화목해야 된다.

37. <영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사망권에 해당되는 일>은 

하지 말고, 늘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영광’으

로 뒤바뀐다.

38. <물길>을 파 놔야 자기에게 물이 오듯이, <자기 일>을 해야 

‘영광’이 자기에게 온다.

39. 절대적으로 행해야 ‘영광의 세계’로 가게 된다.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